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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납부 저지대는 늪과 강이 많이 있으며， 최대의 호수는 두나이차 호로 

담수면 면적이 174kn’에 달한다. 

(기후) 몬순기후이나. 본토보다 겨울철에 다습하고 추위가 덜하며.여름은 시 

원하고 비가 많다. 일 년 중 100개의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비가 많으며 늦여 

름과 가을에 섬 남서쪽은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 8월의 해수옹이 가장 높으며. 

남서해안이 가장 따뜻하다. 바람은 유즈노-사할린스크(유즈니)의 경우 강풍이 

일 년에 20일 정도 불고 2월에 가장 많다. 사할린의 따뜻한 기간은 5월 중순부 

터 10월까지이다(김장이나 저장용 작물의 파종을 7월 중순에 하여야 한다고 

함) .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경우 여름은 8월 월평균 17"(정도이며 가끔 30-

350C되는 날도 있다. 구름 낀 날이 많으며 습도 86-87% 정도이다. 안개일수 

는 일년에 70일 정도이며. 가장 추운 달은 1월로 평균 -13.50C이며 최저 기 

온 -360C이다. 

(역사) 사할린 섬은 1640년 발견 당시는 본토와 타타르만을 사이에 둔 반도 

인줄 알았으나. 1846년 네벨스키가 섭을 일주하여 섬임을 밝혔다. 1870년 경 

부터 혁명가를 포함한 범죄자의 유배지가 되어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한인의 이주는 1860년부터 남쪽지방에서 북쪽으로 이루어졌으며. 1905 

년 러일전쟁 이후 사할린섭이 남북으로 나뷔어 남쪽이 일본의 통치로 넘어가서 

일인 약 30만 명이 광복 때까지 살았고， 정용으로 끌려온 사람과 가족을 포함 

하여 한인도 당시 약 2만 3천명이 살고 있었다. 1946년 겨울에 일인 292.590 

명이 귀국했고 1956년 러일 국교 회복 때까지 전원이 일본으로 돌아갔다. 전 

쟁 직후에 한인들은 코르사코프(유즈노-사할린스크의 외항)에 모여 몇 달 동 

안 귀환선을 기다리다가 강제 해산되었다고 하는데. 코르사코프항이 내려다 보 

이는 언덕 (통곡의 언덕) 일대가 한인들로 가득하였었다고 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 애칭 유즈니) 섭 남쪽의 중앙에서 약간 남서쪽에 있으 

며. 비행장이 있고. 문화 행정의 중심지이며. 일본명은 유타카하라(豊γ原)이 

었고， 인구 약 17만이 거주한다. 이중 한인이 약 12.000명(사할린 거주 한인 

4만 3천 명의 약 30퍼센트) 있다. 

(항공 교통) 유즈노-사할린스크까지 서울에서 비행기로 3시간 30분 걸린다. 

직항기는 매주 화요일(러시아 연방. 아에로플로트) . 수요일(대한항공 전세기) 

에 있다. 본토의 하바로프스크에서 약1시간 45분 거리이며 비행기는 매일 한 

편씩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하바로프스크-서울의 전세기가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1880년에 건설되었고. 지진 · 지질 • 통물 퉁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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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육원이 그에 걸맞게 임무를 수행하고 았는지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내용적으로 보다 알차고 체계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꾸준히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사할린 지역이나 러시 

아연합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철저히 이중언어 사용 (bilingua. l) 자를 위한 것이거 

나，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에 교육이 되어 

야 한다(북한에서는 이미 노어사용자를 위한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참조 : 

수집도서. 내용 본문 48과. 조사 어미 대비표， 한 러， 러 한 대조 어휘색인. 

문법사항 색인 포함 총 1. 080폐이지) . 또한 한국어 교사에 대한 지원책이 마 

련되어야 하며. 현지 교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현지 교재 개발. 

학습 교구의 지원. 학습용 러-한 사전 제작 등의 요구) . 전문적인 한국어 교 

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국교육원에 파견되어. 한국어교육을 담당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현재는 사회 교육 위주입) . 

(4) 기타 문제 

。 1949년부터 하바로프스크에서 발간되기 시작한 [새고려신문]은 사할린에 

서 러시아 정부의 지원으로 계속 발간되어 왔으나. 개방 이후 재정의 고갈로 

직원들이 많이 떠나 기샤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줄고 독자 확보도 어려워 현재 

의 8변 타블렛판 주간 2천부 발간에도 고전하고 있다고 한다i 한국일보의 컴 

퓨터와 용지 지원. 한국교육원을 통한 연 24.000달러 지원으로 겨우 발간을 

하고 있을 쁜 직원의 처우 개선이나 월급 인상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o 금년초에 시작한 인데컵(러시아 텔레비전 방송을 벌어 밤 9시 -11시 방영) 

은 계약 기간이 2년 간이라고 한다. 원래 광고 수입을 예상하였으나 광고 의뢰 

가 없어 운영에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을 가 

진 타민족 사람들도 방송을 보면서 노어 자막 처리가 되어 았으면 좋겠다고 바 

라지만. 그 비용 때문에 엄두흘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인 1세 징용자 관련 유적지가 보존되지 않고 있다. 비코프에 있는 정용자 

숙소 건물 일부가 현재 남아 있으나 그대로 방치하면 2. 3년 내에 흔적도 없 

어질 지 모른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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